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구조조정 방법 다양화되고 있다!
일본, 선택과 집중으로 박차 … 분할․주식교환에 자체 재구축

일본기업들은 장기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속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

타냈다.

컨설팅기업 Black Stone과 외국계 법률사무소 Link Letters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상장기업 47개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 3년간 채산성이 나쁜 사업 또는 자회사의 정리를 실시한 기업,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구조조정을 시행할 기업이 전체의 90%를 넘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목표로 했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연결 회계제도 도입 등 일련의 관련법 개정 등으로 가능해진 회사분할이나 주식교환 등 새로운 방법의 

활용도 증가추세이고, 앞으로도 사내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편성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약 70%가 건설․제조업으로 구조조정 현상에 대해서는 주로 그룹에서 재편성을 실시한 기업은 14.9%에 그

쳤지만, 그룹 내외의 재편성을 병행 실시한 기업은 60% 미만, 그룹 밖과의 사업재편성 실시는 12.8%로 70% 

이상이 그룹 중심을 벗어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0% 이상이 과거 3년간 채산악화사업 및 자회사의 폐지․정리를 실시했고, 그룹 밖 다른 기업과의 합병회

사 설립(80.9%), 자회사․관련회사의 지분 추가획득(55%), 다른 기업에 자회사 등을 매각(55%) 등으로 나타났

다.

구조조정에는 주식교환을 이용한 완전 자회사화(34%), 회사분할을 이용한 그룹 내 사업․자회사 등의 통

합․재편(23%), 회사분할을 이용한 사업의 분리(21%) 등 상업․세금제도의 개정 등 일련의 관련법 개정으로 

구조조정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핵심사업의 강화가  55%를 웃돌아 가장 많았고, 주주가치의 증대(42%), 성장

전략의 실현(40%)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적 달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답한 기업은 

없었고, 어느 정도 달성도 21%에 그쳤다. 50% 정도 달성은 34%가 답했고, 별로 달성하지 못했다(10%), 달성

하지 못했다(4%) 등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이 달성된 기업은 결코 많지 않았다.

앞으로 3년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채산악화사업 및 자회사의 정리․폐지가 90%를 넘어 앞으로도 사업재

편을 계속할 전망이다.

과거 3년간과 앞으로 3년간을 비교하면, 자회사․관련회사의 지분 추가획득(55%가 29%로), 주식 거래를 이

용한 완전 자회사화(34%가 21%로)가 후퇴되는 반면, 회사분할을 이용한 사업부문의 분리(21%가 42%로)나 회

사 분할을 이용한 사업재편(23%가 38%로), 미공개 자회사의 상장․공개(15%가 27%로), 주식 거래를 이용한 

그룹 밖 기업의 인수(2%가 27%로) 등이 증가, 구조조정의 방법이 한층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기업들은 사업부문의 누적적자나 부채이자의 증가 등이 구조조정의 계기가 되는 사례가 많지만 조사에

서는 66%가 종업원의 고용유지가 저해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는 요인을 중요도와 실시도로 나누어 5단계로 평가한 결과에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항목은 목적의 명확화, 명확한 결의와 자세, 성장 시나리오의 책정 3가지 항목이었고, 실시도는 명확한 결의와 

자세, 목적의 명확화, 핵심사업 집중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중요하지만 충분히 실시할 수 없는 항목은 성장 시나리오의 책정, 주주가치를 높이는 재편계획의 책정, 신속

하고 집중적인 수행 3가지가 지적됐다.

일본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장기적인 가치성장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재편을 통한 포트폴리오

의 재구축은 앞으로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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